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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5.22(목) 13:00(필리핀 마닐라 
현지 시각 12:00)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Chief Partnership Officer)에 
김성욱 현(現) IMF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4.11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직 수임중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 직위이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21.2월~’24.7월)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되었다. 김 내정자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불 참여하고, 중앙
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지원 다자기금에 300만불 출연하는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및 ‘지역통합’(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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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번 ADB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공조 기여 노력을 ADB 및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 ADB 기존 대출에 공여

국이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추가 확보한 대출 여력으로 신규 기후대출 실시
 

   **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로, 

중앙아시아 11개 국가와 개발 파트너로 구성되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사무국 역할

  한국 정부는 김성욱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을 계기로, 글로벌 공공재 및 역내 
경제통합 관련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고, ADB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 부총재 임명(’24.9월), 고준흠 
녹색금융기금 재무국장 임명(’25.5월), 금번 김성욱 ADB 대외협력총재보의 
임명 등과 더불어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범진완 (044-215-8720)

국제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hkim12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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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김성욱 ADB 대외협력총재보 인적 사항

□ 생 년 : 1969년

□ 학 력

ㅇ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ㅇ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 주요 경력

ㅇ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ㅇ 2011 ∼ 2012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ㅇ 2012 ∼ 2014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ㅇ 2014 ∼ 2016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

ㅇ 2016 ∼ 2019 :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경관

ㅇ 2020 ∼ 2022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ㅇ 2022 ∼ 2023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ㅇ 2023 ∼ 2024.9 : 기획재정부 대변인

ㅇ 2024.9 ∼ 2024.10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이사

ㅇ 2024.11 ∼ 현재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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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개요

□ 설립 목적 : 아·태지역 빈곤감축

□ 설립 연도 : 1966년

□ 소재지 : 마닐라 본부 및 32개 Country Office

□ 수권자본금(Capital Subscription) : 1,064억SDR(1,427억불, ‘23.12월)

□ 회원국 : 총 69개국(역내 49개국, 역외 20개국)

ㅇ 지분 비중 : 역내국 63.39%(한국 5.03%, 8위), 역외국 36.61%

ㅇ 투표권 : 역내국 64.91%(한국 4.31%, 8위), 역외국 35.09%

□ 조직ㆍ인력 : 총회, 이사회(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 /

총재(1명), 부총재(6명), 대외협력총재보(1명, 신설), 이하 직원(약 4,134여명)

ㅇ 現 총재(‘25.2월~) :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 한국과의 관계 : 한국은 '66.12.19 회원가입(창립 회원국),

이사실 1* 소속으로 이사직 수임중

  * 한국ㆍ대만ㆍ우즈베키스탄ㆍ스리랑카ㆍ베트남ㆍ파푸아뉴기니ㆍ바누아투 

7개국으로 구성, 현재 한국이 이사직, 파푸아뉴기니가 대리이사직을 수임중 


